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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식중독 발생 우

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

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식중독 발

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건(6천227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을철(9-11

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2천48명)

으로 여름철(6-8월) 108건(2천3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19건)중 43%를 차지했다.

가을철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

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

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로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

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

끗이 씻어야 한다.

둘째,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

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

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

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

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

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셋째,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

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조리(중

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

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

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

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

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

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

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이밖에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

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참고로 관광지나 음식특화거리 등에

서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

급’을 확인하면 보다 높은 위생수준의 음

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을철에 음식물 취

급과 보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어 국

민들께서는 식중독예방 6대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은 깨끗

이 씻기 ▲음식은 익히기 ▲물은 끓이기

▲칼·도마는 구분 사용 ▲식재료는 깨끗

이 세척 ▲냉장고에서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김동수기자

식중독33%일교차큰가을철발생
식약처,최근 5년간 312건…야외도시락섭취등원인

손 씻기·음식 익히기·식재료 세척 등 예방 수칙 당부

광주기독병원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

들어섰다.

2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전날 코

로나19 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29병상을 운영하는 감

염병 전담병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된 광주기독병원의 감염

병 전담병원은 병동 내 환자치료구역 전

체에 음압시설을 갖췄으며, 의료진 출입

구와 환자 출입구의 동선 관리가 철저히

분리됐다.

의료진구역에서 환자구역으로 이동

시 전실과 착의실을 거치고, 의료진 출

입구로 나올 때는 탈의실-샤워실-착의

실-전실을 거치는 철저한 동선 관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준비됐다.

이 병동은 광주시 방역당국에 의해 배

정된 중등증 환자만이 이송된 구급차로

부터 병동 외부의 정해진 입구를 통해 병

동에 입실하게 되고 병원 내 다른 동선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으며 모든 입 퇴원

수속은비대면으로진행된다. /김동수기자

광주기독병원,코로나감염병전담병원개소

지난25일광주기독병원에서최용수병원장과김병내남구청장,곽은영남구보건소장등이참석한가운데병원감염병전담병원개소식을가졌다. <광주기독병원제공>

음압시설병상운영…의료진안전최우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첨단정밀의료

산업화지원센터는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광주메디

헬스산업전’에 참가, 정밀의료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대해 활발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정밀 의료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센터는 협력기관인 (재)전남테크노

파크와 바이오메디컬 기업인 라메디텍,

엔젠바이오, 케이블루바이오 등과 ‘정

밀의료 공동관’을 운영, 정밀의료 신기

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기관·기업은 공동관 운영을 통

해 1억5천만원의 정밀의료 제품 구매계

약을 맺고 13건의 상담 및 신제품 개발

협의 등 성과를 거뒀다.

엔젠바이오는 유전체 분야 차세대염

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

ncing) 기술을 바탕으로 BT(생명공

학)·IT(정보통신) 기술을 집약한 혁

신적 정밀진단기술을 상용화한 기업

이다.

이번 산업전에서 유방암·난소암·고

형암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NGS 검사

패널과 NGS 분석 소프트웨어를 전시

했으며, 국내 바이어와 7천만원 계약

을 체결하고 5건의 기술 상담을 진행

했다.

케이블루바이오는 고령·재발 난치

혈액암 대상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진

단기기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다.

항암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 분자진단

플랫폼 개발 및 동반 진단·정밀의료 사

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혈액암의 정밀진

단, 예후 추정, 치료효과 판정, 재발 조

기검출 및 타깃치료제 선정을 위한 RN

Aseq NGS 패널(KBB™-RNAseq N

GS-Lekemia-PHB)과 30여건의 신약

후보물질을 선보였다.

국내 병원과 기업, 바이어 상담을 통

해 6천700만원의 계약 및 6건 기술상담

성과를 냈다.

라메디텍은 바늘 없이 레이저를 이용

해 말초혈액을 채혈하는 장비(HandyR

ay-Lite, HandyRay-Pro)와 엑시머

광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기기(CAR

EVEAM)를 전시해 국내외 병원·기업

들로부터 사용 문의·판매권과 관련한 2

건의 상담 및 1천여만원 계약을 체결했

다.

신명근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

장은 “정밀의료는 환자별 맞춤치료를

구현하는 차세대 의료의 주된 패러다

임”이라며 “센터는 국내외 메디컬기업·

의료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등 정밀의료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말

했다. /김동수기자

화순전남대병원,정밀의료산업화본격화
‘광주메디헬스산업전’ 참가븣협력기관공동관운영등성과

이신석(사진)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류마티

스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26일 대한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지

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

1차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그간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류마티스학

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이 교수를 차기

이사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

월까지 2년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 3대·4대 병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연

구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섬유근통연구회·대한

고혈압학회 폐고혈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재)류마티스학연구재단 이

사·쇼그렌증후군연구회 회장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의 학술지 ‘I

nternational Journal of Rheumatic Di

sease’와 ‘Annals of Medicine’의 부편

집장을 각각 맡으며 국내·외에서 활발

한 학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90여회의 국내외

임상시험 연구책임자를 수행했으며, 총

270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의료연구와 학술활

동을 통해 국내 의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같은 활약에 힘

입어 EBS 의학다큐

프로그램인 ‘명의’에

2014년 9월 ‘여성을

위협하는 질환, 섬유근통증후군’과 201

5년 11월 ‘질병의 왕, 통풍’으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한편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981

년에 설립돼 현재 1천여명이 넘는 회원

들로 구성됐으며, 학회 산하에 11개의

연구회와 4개의 지회가 있는 대규모 학

회다.

학회는 또한 류마티스 질환 연구, 교

육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해외학회들과

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이신석빛고을전남대병원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김재호(사진)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

최된 2021년 제6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혈관부문 최우수 논

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마판 증후군과 두개내 동맥

류와의 연관성 : 뇌 영상을 이용한 118명

의 환자에 대한 단일 코호트 후향적 연구’

논문에서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해당 논

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뇌졸중

학회지 ‘Stroke’지 2021년 1월호에게재될

만큼연구성과를높이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판 증후군 환

자에서 뇌동맥류의

유병률이 높고, 독특

한 특징을 갖고 있음

을 제시했다.

특히 학계에서 논

란이 있던 뇌동맥류와 마판 증후군과의

연관성 규명을 통해 발병 원인이 불분명

한 뇌동맥류의 연구 및 치료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수기자

김재호조선대병원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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